










해 적절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작업을 하는데 “앗, 망치가 없어” 하

는 상황이 되면 누구 한 사람이 망치를 가져올 때까지 모두가 기다려야 합니다. 이

런 상황은 단도리가 안 된 것입니다. 단도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

지 않겠죠. 단도리의 또 다른 의미는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. 만약 6명이 작

업을 한다고 하면 6명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일의 분배, 역할 분

담, 의견 조율 등이 균형 있게 잘 되어 있는 것이 단도리입니다. 협동해서 일을 할 

때 단도리는 리더의 역할일 겁니다. 제자들이 이러한 단도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

중요합니다. 

비전화공방에서는 프로젝트별로 리더를 정할 것입니다. 제자들끼리 돌아가면서 

리더를 해보는 것이죠. 이때 리더십과 스태프십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

이 중요합니다.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스태프십이 중요하고, 스태프

십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. 자신이 리더를 하면서 스태프들

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던 것을, 다음번에 스태프일 때 해주면 됩

니다. 그러면서 리더는 신분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. 

또한 중요하게 훈련하게 될 부분은 감각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. 감각이 깨어나

지 않으면 눈으로만 작업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톱질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. 선

을 그어놓고 선대로 열심히 자르려고 합니다. 하지만 결과물은 매끄럽지 않은 단면

으로 잘라져 있죠. 눈의 감각에만 의지해서 잘랐기 때문입니다. 톱질은 눈이 아니

라 손의 감각으로 잘라야 해요. 그래서 나는 눈으로 자르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 눈

을 가리고 자르게 합니다. 눈을 가리고 손이 흔들림 없이 왔다갔다하도록 손의 감

각을 깨우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. 이 감각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. 손의 감각

을 이해하고 그 감각을 익혔는지를 확인하죠.  그것뿐만 아니라, 어떤 액션을 하면 

리액션이 따르기 마련인데 감각을 깨운다는 것은 그 반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. 

그러한 감각도 갈고 닦아야 합니다. 이런 일이 재미없거나 귀찮다고 생각한다면 절

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.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감각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

다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.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지는 멀리서 자세

만 봐도 알 수 있어요. 정말로 감각을 느끼면 알게 됩니다. 처음부터 그게 가능한 

친구도 있고, 어려운 친구도 있기 마련이죠. 비전화공방의 매일의 훈련 방식은 이

럴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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